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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는 오는 21일부터 5월20일까지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

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

이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사

람과 동물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것으로 

접종 기간은 군‧구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.  

예방접종은 국내 발생 우려가 있는 소, 돼지, 개, 닭의 주요 가축전염

병 13종*을 대상으로 실시하며, 특히 소 유행열, 돼지 일본뇌염 등 모

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모기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전에 

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이다.

* 소 7종 18,530두, 돼지 4종 33,000두, 닭 1종 3,640,000수, 개 1종 25,760두

인천시,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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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3월 16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자

∙동물관리팀장 윤가리 ☎440-4398
∙담당자 이윤미 ☎440-4394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 ▣ 없음  □ 있음 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- 2 -

접종은 군·구별로 위촉된 공수의를 통하거나, 자가 접종으로 실시한다. 

소 탄저·기종저, 돼지 일본뇌염과 같이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에 

대해서는 공수의 15명을 동원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접종하고, 돼지

열병과 닭 뉴캣슬병 등 수의사 처방제 제외대상 백신은 축산농가에 약

품을 공급해 자가 접종토록 한다.

광견병 백신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에서  

접종비용 5천원을 부담하면 접종받을 수 있다. 

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

백신 접종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. 광견병 백신은 생후 3개월 령 이

상 강아지에 처음 접종하고 6개월 후 보강접종하며 매년 추가접종을 

해야 한다. 

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요인을 고려해 이번 예

방접종 기간 동안 축산 농가를 방문하는 예방접종 요원과 축주에 대

해 철저한 개인위생을 당부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필요성을 집중 

지도할 예정이다.

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“인간의 건강이 동물이나 환경의 건강과 

하나로 연계돼 있다는 원헬스(One Health) 관점에서 동물의 질병 관

리는 매우 중요하다”면서 “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, 축산농가의 경

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축종별 적기 예방 접종의 적극 참여”를 당

부했다. 


